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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佛腹藏物은 佛像을 조성하여 奉安할 때 佛像 안에 넣는 물건을 말하는데, 주로 佛敎 經

典이나 發願文 등을 넣게 된다.  發願文은 복장기와 化主名을 묵서나 朱沙로 적는데, 복락

과 내세의 왕생을 희구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 담고 있다. 이러한 腹藏物은 敬拜의 대

상을 뛰어 넘어 시대를 말해주고 당시의 종교 사회적 문화성을 말해준다. 造成 年代가 정

확한 상태에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佛腹藏 織物은 헝겊 조각에 불과

한 小片이라도 傳世의직물로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이러한 복장에서 출현한의복이나 직물을 대상으로 宗敎性및 思想性 또는 당대의주변

국가 및 주변환경과의 影響性 등 綜合的인 檢討가 필요하다. 이는 織物이나 衣服의 發達

史 檢討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服飾에 스민 思想的 접근은 이를 着用하는 宗敎 服飾이 일

차적 對象이될 수 있을 것이고,  高麗와 朝鮮朝를 중심으로 한 宮中이나 士大夫家의 儀禮

服飾, 平常服, 또한 중요 대상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佛腹藏 織物과 衣服類를 중심으로 불복장물에 나타나는 전통사상적 측면

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佛腹藏遺物의 形成背景과價値

의복문화의 발달은 직조기술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직조가 시작되어 養蠶, 製絲, 絹織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각종 染彩와 자수를 가한 아름다운 비단을 생산하였다. 이 시대의 직물로 고구

려의 문헌 기록에 紫羅·白羅·絳羅 등이 보이며, 百濟에서는 靑錦·烏羅, 신라에서는 錦

羅 등의 직물이생산되었다.1 )

낙랑지방의 고분과 백제 무녕왕릉에서 다수의 견직물 조각이 출토되어 당시 직물의 모

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織造 技術을 외국에 전파하기도 했는데, 百濟 왕이 五色 彩

絹 등의 織物을 일본에 하사한 바 있고, 또 新羅에서도 錦絹 등을 일본에 전한 사실이『日

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2 )

1) 고려에 존귀한 사람은 자라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한 소골관을 썼다(『북사』권 9 0열전 83). 백제왕은 정월 초길일에 청금고에

자대수포를입고금화식오라관, 소피대, 오위리를신고남당에서정사를보았다. (『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2, 고이왕 2 8년)

2)《日本書紀》권29, 天武天皇1 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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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時代에 이르면 王族이나 貴族들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엄격한 복식제도가 마

련되어 견직물생산을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農桑輯要』를,

중종대에『蠶書諺解』를 편찬하는 등 양잠과 견직을 장려하기 위한 편찬사업을 벌여 생산

성 향상에힘을 쏟기도하였다.

전통 의생활에 쓰인 대표적인 직물 모시는 모시풀의 줄기껍질로 만든 실로 짠 피륙이

다.  이를 苧麻布, 또는 苧布라고도 했는데, 습기를 흡수하고 발산함이 빠르며 빛깔이 희

어 대표적 여름철 옷감으로 쓰였다. 이미 新羅時代에 그 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3 0승, 40

승 등의 極細布를 제직하였으며, 경문왕(861~875) 때는 해외 수출품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귀천없이 白苧布를 널리 사용하였는데3 ) 여러 도에서 모시를 생산

하였을 뿐만 아니라모시를납세로거두어들이기도 하였다.4 )

또 한편으로는 염색, 문양 등에서도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衣服의 전체적 形態에 대한 제한 장식적 요소의 差別化 등도 이러한 사상적 일면의 表現

으로 보아야할 사항이다.

腹藏이란 두 가지 뜻을 갖는데, 하나는 불상의 腹部 속에 佛敎的 상징성을 띤 물품을 넣

은 행위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이 때 넣은 상징적 물품을 가리키기도 한다. 복장은 菩薩

像이나 羅漢像, 祖師像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상에 하는 복장을 특별히 불복장

이라 한다.5 )

1. 佛腹藏 織物의 形成 背景

불복장에서 출현하는 織物類를 보면 衣服 形態로腹藏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

은 천을 腹藏하는 경우가 많다. 직물에서 주목되는 것은 織物의 形態的인 측면이다. 形態

자체가 象徵性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직물의 織造 상황 뿐만 아니라 풍조나

의식 등을 검토하는 重要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織物史的인 측면에서 文獻으

로만 기록되어 있는 당대 織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를 形成

시킨 社會 文化的측면을 예측케 한다는점에서腹藏織物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우리의 先人들은 色에 대해서도 단순한 自然的인 인식의 범위를 넘어 일상생활의 槪念

을 지배했던 陰陽五行思想에 기본을 두었다.  精神的 物質的 宇宙의 모든 존재를 다섯의

3) 《新檀民史》제1 7장풍속

4) 고려충렬왕때, 홍자번의상소중“여러道가 苧布를납세로거두어들여백성이심히고통을받사오니…”(『高麗史』충렬왕)라고

하였다.

5) 裵永東, 〈佛敎腹裝儀式의構成과意味〉, 《1 3 0 2年阿彌陀佛腹裝物의調査硏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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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 보려는 五行說은 색채까지도 다섯으로 규정짓고 기본색과 연결지으려 했다.6 )

이러한 色彩 槪念은 佛腹藏物에서 보이는 織物 조각에서도 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色相

의 織物을 단순히 腹藏의 意味로 넣는 것이 아니라 佛像을 조성하는 복잡한 과정과 儀式

에 따른 佛敎的 의미를 담고 腹藏된다. 이처럼 佛腹藏物은 方位에 의해 구성된 여러 색

상의 織物 조각들 조차도 陰陽五行의 思想的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림 1 ) .

香을 복장하는데 쓰였던 長方形의 겹 보자기다. 織物의 재질과 色을 앞 뒤를 달리하여

配色시켜 美的 感覺을살려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그림 2 ) .

佛腹藏 시 방위에 따라 향의 種類를 달리하고, 杵의 색깔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동

양의 傳統思想과 佛敎思想의 접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 3 0 2년 阿彌陀佛 腹藏에서 출현된 紋綾·紋羅·絹직물을 살피면, 본 遺物 香보

자기와 유사한 방형의 形態이다(그림 18). 한쪽이 각형이며 다른 하나는 방형으로 약간

각져 있다(그림 3, 3-2). 이들《造像經》에 제시한色은 東이 되고, 方形은 暗에 해당한다.

다음 소목으로 염색한 삼각형 평직으로 제직한 견직물이다.7 ) 이처럼 같은 삼각형(그림

3 )은 1 3 0 2년 阿彌陀佛 腹藏에서(그림 4) 唐草紋小花紋 삼각형 직물이 출현하였고, 중앙

아시아 織物로 唐代 8세기 蓮珠紋과 綾紋 錦織이 모두 삼각형이다(그림 5). 이러한 형태

적 동일성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佛敎의 상징적 의미의 검토가 필요하다.  佛

6) 원미랑, 〈청색을통해본중국개념상의문제〉, 《공간》1 0 2호, 1975, p.92

7) 金英淑, <朝鮮朝佛腹藏織物의理解>, 《미술문화》, 1997, pp.2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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腹藏物 중 織物類는 用度를 가지거나, 아니면 形態나 색깔이 있어서 象徵性을 가지게 된

다.8 )

이렇듯 복장 당시에는 敬拜의對象이었던 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織物 硏究의단서를제

공하게 되는 것이다. 佛腹藏의 기본적 의의에 비추어볼 때, 여러 佛腹藏物 중에서 직물만

을 분리하여 물리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디까지나 宗敎的인 필요성

에 의하여조성된것인 만큼, 個別的으로 갖는 의미를살피고이를 바탕으로 한 織物의연

구가 필요하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발판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腹藏한 당사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천으로 보지 않고 하나

의 意味로보았을것이기 때문이다.

갈색 바탕의 토끼문(그림 6 )은 직물 전체에 花兎紋을 배열하고 있는데, 꽃과 토끼의 형

태를 조화시켜 구성하였다.  토끼의 형태는 앞다리를 가볍게 쳐들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

보는 동작을 나타냈다.  또 이러한 문양을 좌우 대칭되도록 배치하고 있다. 토끼의 동작

또한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특징을이루고있다.

이러한 토끼문양은 중국이나 일본의 직물에서도 발견되는 문양이다. 중국 甘肅省, 

縣에서 출토된宋代 錦織에 토끼문이 들어 있어 시초가 된다.9 ) 중국에서는 이것을天馬紋

이라 부른다. 明代의 출토 染織에서도 이와 유사한문양을찾을 수 있는데, 明定陵出土 織

金紵絲紋樣은1 0 ) 구름 속에 토끼를 조화시킨 문양으로 錦織으로 직조된 染織이다.  形態面

에서 차이는 있으나 토끼를 중심문으로 했다는 점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黃色 수자

직지에 表現된 문양이 입체감을 나타낸다.   

日本 佛腹藏의 경우 색다른 佛腹藏에 눈길을 끈다. 일본 경도 淸凉寺에 모셔져 있는 釋

迦如來 立像(목불)의 腹藏物은 특이하게 사람의 內臟構造 형태의 명주를 색상을 달리하

여 腹藏 하였다.1 1 ) 發願文은 다음과 같다(그림 7). 내용은 僧尼들이 9 8 5년에 명주로 五

臟을 만들어 佛腹藏 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胃는 白色 絹綾 바탕에 菱文을, 心臟은 紅

色綾바탕에 줄무늬를, 肺는 검붉은綾바탕에 줄무늬를,  腎臟은 紫色 羅 織物로 하여 직물

의 種類를달리해서 각각 솜을 약간 넣은 形態를 만들어 바느질하였다. 腸은 흰색 명주로

약간의 솜을 넣어 꾸불꾸불하게 실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그림 8) 佛腹藏하였다.1 2 ) 이

8) 西域美術, 《幡頭斷》, 講談社, (大英博物館所藏) p.40

9) 小笠原小枝, 《日本美術》220 金, 至文堂, 동경, 1984, p.52

10) 武敏, 《織繡》臺北, 幼獅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p.240

11) 倉田文作, 《日本美術》No. 86, 像內納入品, 至文堂, 동경, 1973, p.20

12) 倉田文作, 《日本美術》No. 86, 像內納入品, 至文堂, 동경, 1973, pp.1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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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人間의 五臟과 같은 形態를 만들어서 佛腹藏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절차에 의

한 것은 없다. 일본의 불복장이 모두가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것은 부처

님의 功德을 祈願하는 뜻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造像經》에 의한 불복장 방

법이 1 9 0 0년대까지 지켜왔다.

2. 佛腹藏 服飾의思想的意味

佛腹藏에서는 織物 외에 여러 종의 服飾이 출현하고 있다. 衣服類를 佛腹藏한 窮極的인

원인를 찾는다면 服飾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基本的 意味를 함유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인 佛像衣服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신성치 못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을 채울 리는

없기 때문이다.  佛腹藏에서 衣服이出現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이중에서 代表的인 것

은 高麗時代 阿彌陀佛腹藏物,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파계사 관음보살, 법주사, 삼존불

복장유물 등이 있다.

(1) 파계사 영조대왕 御衣

경북 把溪寺는 신라 애장왕( 8 0 0∼809) 때 창건한 고찰이다. 본 유물은 乾隆 五年

(1740), 庚申 9月에 佛腹藏에서 영조대왕의 靑色沙도포 1벌, 淑容洪氏의 저고리 재단품

(마름질된 것) 16枚 1벌 등 모두 2벌이복장되었다(그림 9 ) .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조대왕의 道袍로 등쪽에 영조대왕의 자필인 묵서가 있다. 내

용은 영조대왕의 성명과 誕日이다.1 3 ) 發願文에는 ① 臨命終時 장애가 없고, ② 7일전에

죽을 날을 알고, ③ 마음이 변치 말고 신체 없으며, ④ 선을 쌓고 지식을 가져 그 몸이 극

락에 오르고 부처님 손가락 끝처럼 빨리 따라가기를 희망한다1 4 )라고 되어 있다. 道袍는

평소에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靑色沙로 홑으로 지어 형태나 색감에 있어 완벽하

다. 깨끼 바느질이 정교한 왕실의 바느질 법이다. 소매, 옷길이의 밑단처리 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그림 10). 

淑容洪氏의 上衣의 재단품( 1 6枚)은 진아청색 명주 저고리로 등쪽에 淑容洪氏라는“묵

서”의 명문이 적혀 있다. 숙용홍씨는 영조대왕의 제조 尙宮으로 확인되었다. 당시의 尙宮

의 신분으로 後宮 못지 않게 왕의 총애를받은 尙宮이겸손의뜻에서 上衣의 재단품 1 6쪽

13) 金英淑, 《조사보고서, 淑容洪氏상의(上衣)재단품》, 문화재관리국, 1993, pp.1∼2 

14) 고복남, 《중요민속자료지정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2, pp.15∼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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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조대왕의 道袍와 함께 불복장된 것으로짐작된다.1 5 )

이처럼 두 점의 腹藏 衣服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왕실의 內面的 祈願과 그

精神的 생활 이면을功德力으로 담으려 하는 意味를내포하고 있다.

(2) 1302년 아미타불 복장

온양민속박물관은 1 3 0 2년 조성된 阿彌陀佛 腹藏에서 일괄유물이 出現한 腹藏을 소장

하고 있다.1 6 ) 이중 2 2 0여 점에 달하는 織物류는 다양하고 重要한 意味를지니고 있다.  腹

藏遺物에는 染織物외에 紫衣, 上衣, 背衫 등 의복 3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3종의 衣服은

모두 上衣인데 등솔에서 세로 자른 한 쪽이다. 즉 半으로 절단한 형태이며, 이 의복 3점

은 모두 형태가 다르다. 고려시대의 전통적 意匠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이다(그림 1 1 ,

1 2 ) .

깃에“묵서”가 있으며, 내용이 다른 글로 이름과 극락왕생을 祈願하는 내용이다. 이 3

점의 衣服은 實質的으로 着用한 흔적이 있어 평상시 着用한 衣服이라는 점이 더욱 가치

를 가지게된다. 이와 같은 일은 조선시대의 佛復藏에서도 종종 보이고있다.1 7 )

이처럼 衣服 3점을 똑같이 半으로 절단하여 佛復藏한 까닭은 무엇인가? 宗敎的인 의미

때문인지, 또는 呪術的인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한祈願에서였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象徵的 의미를담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 3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

해인사 금동비로지나불복장물은 高麗 충숙왕 1 3년(1326)  佛復藏物이다. 復藏物은 戒

牒과 함께 복식류 등 수십점이었는데, 戒牒을 넣었던 五色 비단 주머니는 靑 黃 赤 白 黑

등 五色의비단 헝겊을일정한크기로이어서만든 錦織 꽃무늬비단이다.1 8 )

衣服은 반수포 1점, 모시적삼 1점, 長袖 長袍 1점이며, 홑적삼(소매만 떼어 낸 상태)衣

服이다.1 9 ) 衣服 전체에“묵서”가 있다(그림 13).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直領과 道袍 형태

이다. 이 두 점은 모두 등에서 半으로 절단된 형태로, 1302년 아미타불복장에서 출현된

의복 3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장된 것이다.2 0 )

15) 金英淑, 《조사보고서숙용홍씨상의》, 문화재관리국, 1993, pp.1∼2

16) 許興植외, 《高麗의佛復藏染織》, 계몽사, 1999, p.188

17) 許興植외, 앞의책, pp. 187∼1 8 8 .

18) 홍윤식, 《해인사금동비로자나불복장품의역사적의미》, 성보문화재연구원, 1999, p.188

19) 홍윤식외,  앞의책,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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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時代 佛復藏에 있어 완전한 形態로 된 衣服류가 간혹 出現되는 예는 있다. 이처럼

모두 등솔에서 세로 자른 한쪽이기는 하지만 原型을 추정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服飾文化史的인 側面에서 가치 檢討와 形態, 染織物 제직의 技術的인 문제 등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造像經》에 의하면복식을 복장품으로 넣게 되어 있지 않다. 복장품을 싸

는 보자기를 비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러나 실제 복장품의 사례에서 보면 복식을

많이 넣고 있다. 다만 복식을 복장하는 경우에는 墨書로 개인의 이름을 쓴 發願文을 남기

고 있다.2 1 )“묵서”는 의복의겉깃과안깃에주로 명기되었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은 발원자

의 기원으로 공덕과극락왕생과 같은 애절한 의미로 담으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宗敎的 側面에서 또는 呪術的인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高

麗時代 衣服을 똑같이 半으로 절단하여 腹藏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점들이 규명되어

야 할 것이다. 佛腹藏이 차지하는 意味는 佛腹藏物로서의 물건 자체가 지니는 구성미와

형태적 감각도 중요하겠지만, 이들 衣服이 지니고 있는 象徵的 의미를 부여하는 데 참뜻

이 있는 것으로짐작된다.

(4) 법주사 삼존불 복장물의 특성

2 0 0 1년 7월 법주사 대웅전 해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는데, 대웅전에 모셔진 삼존불

에서 각각 내용이다른 불복장물이 發願文과 함께 출현하여 주목을끈 바 있다. 이 유물을

세상으로 2 0 0 2년 5월 실측 촬영하여 기본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대

웅전은 1 6 2 4년(인조2년)에 내부에 모셔진 삼존불은 중앙에 法身인 毘盧遮那佛, 왼쪽에

는 報身인 盧舍那佛, 오른쪽엔 化身인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宗敎的 理念을 담고 있는 불

복장물은 종교적 신앙의 문제를 넘어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파악케 하는 중요한 문화유

산으로서의 가치를지닌다.

① 毘盧遮那佛 복장유물(아기창의) 衣

크기, 형태 등으로 미루어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정도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돌복으로

생각된다. 아기의 장수와 무병을 기원하는 뜻으로 蔓茶羅紋을 뒷판 중앙과 오른팔 소매

의 蔓茶羅紋 찍어 불복장하였다. 蔓茶羅紋을 돌복에 사용한 예는 그리 흔치 않은데, 儒敎

와 불교의습합을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蔓茶羅는 불법계의 온갖 덕을 갖춘 것이라는

20) 홍윤식, 앞의책,  p.186

21) 金英淑, 〈전통복식과의복의사상적접근〉, 《아시아民族造形學報》창간호,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한국학회, 200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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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林玲愛,  〈古代中國 佛敎幡의樣式變遷考〉, 《美術史硏究》189, 미술사학회, 1991, p.69

의미를 형상화한 종교 문양이다.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아이의 無病長壽을 祈願하기 위

하여 복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의복은 문양, 형태, 색상, 조직 등에 있어서 당시의 복식

형태를 보여주는 귀중한유물로 생각된다(그림 14 : 제도 참조) .

② 盧舍那佛 복장유물(무명 두루마기)

등쪽 중앙에‘崔 ’이라는 묵서가 적혀 있다. 시주자가 腹藏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겉은 시접이 일정치 않을 정도로 바느질이 거칠고 衣服의 균형도 잘 맞

지 않으며,  전체 시접처리는 홈질로 하고 밑단을 감침질하였다. 소매 진동선 밑에서 무를

달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③ 釋迦牟尼佛 복장유물(겹 적삼저고리)

남성용 당코깃 깨끼저고리로 여름용이며 훼손이 심하기는 하나 남성용 당코깃저고리

로는 유일한 것이라 貴重한 資料이다. 깨끼 바느질은 옷감을 접어 감치기로 처리하였고

바느질이 섬세하고 감치기도 일정하여 높은 수준의 바느질 솜씨를 느낄 수 있게 한다(그

림 1). 겹 적삼 저고리제도(법주사 소장) .

이 佛像造成記에 의하면3존불 조성 施主에참여한 사람은중앙불과 우불은각각 1 8 0

인, 좌불 1 9 2인 등 총 5 5 2인에 달하고 있다. 이중 복장물을 시주한사람은3존불 각각 1 6

인 총 4 8인으로나타나 있는데 腹藏施主物의 종류의 많고 적음에 따라 腹藏大施主, 喉鈴

大施主, 腹藏大施主, 苧布大施主, 布大施主, 八葉大施主 등으로세분하고 있다.

기타 더욱 많은 遺物이 출현하였으나 훼손이 심하다.  佛像을 조성 봉안하면서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고 나라가 다함께 불도를 이루며 施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락이 따르기를

念願하는 發願을담고 있다.

Ⅲ. 幡의形態的特性과 影響關係

幡은 불교의식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장엄구이다. 원래 인도에서 軍旗였던 것이 佛敎에

유입되어 장엄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신앙적인 의식구조로 승화되었다.2 2 ) 形態는 인체

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각 부위의 명칭도 幡頭·幡手·幡身·幡足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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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阿含經》에는“佛舍利를 床 위에 두고 末羅童子로 하여금 상의 네 모서리를 받들어

幡蓋를높이 들게 하고, 꽃을 뿌려 香을 태우며 무리들은 伎樂을하며 사리를 공양한다.”2 3 )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佛像, 經典과 함께 佛敎가 전해진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찾

아 볼 수 있게 된 것은 佛像이나 佛畵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누구든지 손쉽게 만들어 功

德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중에 휘날리는 수많은번들을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여 불교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전한다. 

幡은 佛前에 내려뜨리거나, 法會가 진행될 때 幢竿에 매달아 뜰 가운데 세우거나, 혹은

塔의 相輪部에 매달아 놓는다. 높은 곳에서 나부끼면서 織物이라는 素材의 특성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다. 印度와 中國, 중앙아시아의 幡은 여러 色의 비단 헝겊을 모아 헝겊의

紋樣과 색채를 幡身·幡手·幡頭에 골고루 배치하여 사용되었다.2 4 ) 日本 法隆寺獻納寶物

의 平絹幡은 幡足이 六條, 즉 幡의 다리가 6개다. 法隆寺의 錦科繼分� n幡은 幡身을 세모

로 圖案하여 여러 色의 헝겊을 세모로 만들어 幡身에 각 配置한다.2 5 ) 이밖에 日本의 幡의

種類는다양하다. 

우리 나라 흑석사 佛腹藏에서 출현된 幡은 특히 朝鮮朝 初期의 幡으로 유일한 자료이

다. 모두 3종이 출현하였는데 3종이 각각 형태와 색깔 재질 등이 다르다. 

1. 幡의 構成과形態的意味

佛腹藏 織物에서 주목되는 것은 織物의 形態的인 側面이다.  形態 자체가 象徵性을 띠

고 있기 때문이다. 幡과 五采 등 形態的인 特異性을 지닌 織物을살핀다.

소색견은 심하게 파손되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幡頭는 완전한 상태를 하고 있다.

번신 부분에 묵서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다. 쓰인 글자는 한글의 자모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한글 창제 이후에 복장된 것이니, 전문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본다.  

황록색 평견직의 幡이다. 織物의 하단을 4등분하여 幡手와 幡足을 나타냈으며, 끝부분

에 식서가있다. 하단의 4등분한 부분이길어 자연적으로 幡身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있으

며, 상부는 삼각으로 접어 幡頭를나타냈다(그림 16). 

오색채번은 다섯 부처님의 몸을 뜻한다. 佛腹藏 節次는《觀相儀軌》및《造像經》에 의

23) 《長阿含經》第4 施行經.

24) 《西域美術》3권, 「大英博物館所藏彩絹幡」, 講談社.

25) 澤田무쯔, 〈法隆寺獻納寶物의彩絹幡二流幡足六條〉-補修를 마치고, 《M U S E U M》4 6 0號, 東京國立博物館, 平成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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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五輪種子의 방위에 따라 직물의 형태와 색상별로 봉안된다. 그리하여 황색 幡은

中央에 해당되고 坎이 되며, 의미는 五万佛의 공덕을 뜻한다.2 6 ) 五方位를 나타내는 佛腹

藏物은 다음과 같다.

1 6 7 7년에 간행한《관상의궤》와 1 8 2 4년에 간행한《조상경》등 불복장의 절차를 기록

하고 있는 두 서적은 내용에 있어 복장시 넣는 복장물은 五傘蓋의 색깔 이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황채번의 황색은지구의태양의궤도가되고 태양과가장 가깝다는 뜻

에서 이를 일명 황도라고도 일컫는다. 광명과 生氣의 정화로 보았다.2 7 ) 그래서 방위에 있

어서는 중앙이 된다. 그림 2 2의 가,  나 幡은 中央아시아 西域의 다림분지에서 探檢隊에

의해 수집된 唐代( 8∼9세기)의 번이다.  이 幡은 형태가 비교적 완전한 편이며, 이어 맞

춘 부분에 가는 막대기처럼 대를 넣어“심”으로 사용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있다.  幡身의

靑, 白, 赤색의 순서는佛敎的의은 의미를 지니고있다.2 8 )

(그림 2 2 :나) 幡은 唐代( 8∼9세기)것으로 幡頭와 幡身을 연결시켜 꿰매고, 그림으로

된 꽃무늬를 나염하였다. 褐色계통의 絹으로 균형있게 만들어진 幡이다. 아마 夾 의 枝

法으로 생각된다. (그림 17 : 가, 나)는 英國大英博物館에 소장되고 있는 染織物이다. 다

음은 고급 染織으로 만든 백제시대 번으로 현재 일본 法隆寺에 소장되어 있다 라고 앞에

서 奧村秀雄씨는 언급을 하였다. 백제 번의 우수성과 織物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 되고 있다. 

이상 唐代 6세기 幡으로(中央아시아 幡) 2개는 화려하고 아름답다. 奧村秀雄 씨는 현

재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幡 가운데 오래된 幡은 法隆寺에 전래되고 있다라고 記錄하였

다. 東京國立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는 약 5 0여 점 가까운 幡은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

26) 許興植, 《高麗의佛腹藏》, 계몽사, 1999, p.187

27) 金容勳, 〈韓國傳統色의記號化硏究〉, 《한국전통표준색명및색상》, 국립현대미술관, 1991, p.113

28) 西域美術, 《스타인, 코렛숀》幡, 講談社, 1962, pp.287∼2 8 8

五輪名

五色綵幡

쓰는글

정삼각형

靑綵幡

暗

정삼각형

紅綵幡

覽

원형

白綵幡

饅

반원형

黑綵幡

원형

黃綵幡

坎

佛智

五万佛

東
범위

구분 南 西 北 中 의미

五方位에따른 腹藏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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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와 같은 幡은 獻納帳 記錄으로 보아 백제나신라 번으로짐작된다고 한다.2 9 )

《日本書記》記錄에 의하며 百濟 聖王( 5 2 3 ~ 5 5 4 )과 新羅時代 眞平王( 5 7 9 ~ 6 3 2 )시대

使臣을 시켜, 金銅佛像, 金塔, 舍利, 大形幡을 보낸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본 法隆

寺에 소장하고 있는 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라시대에는 금속으로 된 번도 전

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그림 1 7 :다) .3 0 ) 金冠이나 귀걸이 其他 金屬공예가 發展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 3년( 6 3 4 )에 분황사 石塔에서 舍利와 여

러 유물이 출토된 바 있는데 그 중 금동제 인형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 바 있다.3 1 ) 이 점

을본다면 日本에 현존하는 金屬幡(그림 1 4 :다)은신라의번으로짐작된다. 《日本書記》

일본에 전래된 幡은 欽明天皇 1 3년( 5 5 2 )의“傳敎公傳”속에 기록되어 있는《日本書

記》(史料 幡 1 7 )의 기록에 의하면 日本幡의 傳來는 百濟 聖王( 5 2 3 ~ 5 5 4 )께서 사신을

시켜, 일본으로 金銅 석가모니불과, 두루마리經, 幡蓋 약간을 전한 기록이 있다(《日本書

記》史料幡) .3 2 ) 그 후 幡의 전래기사는《日本書記》推古, 天皇 3 1年(623) 7월 條에 新羅

의 大使인 末智洗爾를 任那로보내어, 佛像具, 金塔,  舍利, 大權頂幡 1具, 小幡 1 2條를 헌

납한 기록이 있다.3 3 ) 이 후에 일본의 번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奧村秀雄 씨는 언급하였다.

2. 幡의 影響關係 檢討

中國 幡의 시초는 後秦 紅始 2연(400) 東晋의 僧 法顯이 천축으로 여행하였을 때 기록

인《高僧法顯傳》(史料 幡 1 4 )에 의하면, 大法會 때 僧座에 繪幡蓋를 걸어 놓았다는 記錄

이 있다. 魏神龜 元年(518) 胡大后의 명에 따라 崇立寺의 비구 惠生僧과 돈황 사람 宋雲

이 西域에 구법하러 갔을 때 수천의 소탑에는 만을 셀 수 있는 幡이 걸려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3 4 )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중국은 이때부터“幡”이 신앙의 대상으로 했었다는 확

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처음 인도에서는 단순히 장방형의 직물을 매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발전하여

평면도가 이등변삼각형인 형태로 바뀐다. 그 후 중앙아시아로 幡이 전해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구불구불한 모양을 띠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제비꼬리형 幡

29) 奧村秀雄, 《染色, 幡, 褥》, 1986, p.140

30) 奧村秀雄, 《染色, 幡, 褥》, 1986, p.140

31) 중앙일보사, 《금속공예》, 1985. p.825

32) 奧村手雄, 《染色, 幡, 褥》法隆社納寶物, 東京國立博物館, 1986, pp.138∼1 3 9

33) 奧村秀雄, 《染色, 幡, 褥》上同, 東京國立博物館, 1986, p.136

34) 奧村秀雄, 《染織, 法隆寺獻納寶物》幡, 褥, 便利堂, 東京, 1986,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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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유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유입되어 중국 唐幡의 형

성에 커다란역할을하게 된다.

Ⅳ. 맺는말

腹藏物을 통하여 당대의 직물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앞으

로 복장물에서 직물이 자치하는 의의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여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관

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傳統 織物에나타나는 思想的 側面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색깔을 통한 思想性의 투여이다.  즉 生活의 一部分으로

자리잡은 五行思想이 服飾에 있어서 오방색으로 나타나고, 이는 自然과의 調和와 질서라

는 전통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形態的인 側面이다.  佛腹藏 織物에서 보이는 것처럼 宗敎的 象徵物을 形象

化하여 그들이 精神的 대리물로의 역활을 修行하게 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織物 紋樣의

側面이다.  이는 現實生活과 密接한 관련를 맺고 富貴 多男에 象徵物로 대체되어 나타나

며 現實世界에서 이루지 못한 理想世界를 구현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傳統

織物은 당대의 여타 문화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물

이나 의복에표현되고 있는 思想性또한 本質的意味를갖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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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方色織物(배치)

(그림 1) 五方色 織物과후령통(법주사 소장)

五方色織物(묶음) 후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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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紋紗香보자기(흑석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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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絹織物 三角, 방형(흑석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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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唐草風 小花紋綾(온양민속박물관소장)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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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唐時代( 8세기) 蓮珠紋, 綾紋(뉴데리 국립박물관 소장)

(다) 蓮珠紋

(가) 綾織

(나) 錦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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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綾紋, 토끼문(온양민속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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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五藏絹織物 造形(日本, 경도, 淸� �寺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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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上衣, 재단품(숙용홍씨) (파계사소장)

겉마기

4枚

↓

고름

↔

깃
1枚

↔

안고름

2枚

↔
↓

각위치에배치한형태



208 佛腹藏物통해본服飾思想性檢討

(그림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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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도포, 영조대왕(파계사소장)

(앞)

묵서, 진필(내부, 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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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上衣·半쪽(온양민속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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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上衣·半쪽(온양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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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기 衣(법주사 소장)

(앞)

(뒤, 만다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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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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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겹 적삼저고리(제도) (법주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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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幡(흑석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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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가)幡(唐代8 ~ 9세기) (나)幡(大英博物館 소장) (다)金銅 權頂幡(東京國立博物館 소장)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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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絹織物 紋羅·紋綾(온양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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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of Fabrics and Costume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s

Kim, Young-Sook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stitute of Asian Ethno-Forms and culture

It is fortunate to glance at the old fabric style through the fabric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s. There  fore these fabrics deserve  more attention and significance

among the various remain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s and should be taken carc

of as the cultural inheritance.

Concepts in  the traditional fabrics could  be viewed  in  three different aspects, In

the first, the five primary elemental conception(五方思想) deeply rooted as the  part

of  life style  in old  time appeared  in five  dircctional colors of the costumes whicb

in turn connected to  the traditional thought of order and harmony  with nature. The

second is the  formal aspect. As can be seen in the fabric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 religious symbol was shaped into spiritual representation. 

The  third  is  the  aspect of  the  textile  motifs, where wealth  and preference for

son  were symbolized and  even a utopia  they dreamed for was appeared in the

m o t i f .

Considering these conceptual aspects, the traditional textiles could  be understood

in  line with the other cultural activity  and should  be taken more attention since the

idea embeddcd in the textiles or colthes reveal the essential thoughts in old time.


